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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study the validity of the National 
Examination based on smart based test(SBT) by 7 types of healthcare occupation.
Method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s survey among 1,219 people including 210 professors for 
all 7 types of healthcare occupation and 573 clinical specialists ; 436 students from random 
sampling participat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tested using Cronbach’s alpha.
Results: Professors from 7 types of healthcare occupation were investigated for their opin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SBT system ; 65.9% of the professors answered positively on the 
introduction of the SBT National Examination System, while 40.1% of the clinical experts 
answered likewise. In particular, professors and the clinical experts recognized altogether that the 
multimedia questionnaire, being effective for the evaluation of clinical and practical competence 
of the subjects, enabling the evaluation of various areas and strengthening the school education in 
clinical practices, the 42.0% of the students from 7 departments answered tha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national test is in the SBT test system with significant difference (p=.000) 
found in students majoring in order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Radiology and Physical 
therapy, compared to students from other majors, showing the positive response to the SBT 
system.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mprehensively evaluated the positive recognition of 
development of multimedia items and SBT system in national examination of 7 types of 
healthcare occupation in professors, field specialists and students.
Keywords: Validity study, Smart device based test(SBT), Healthcare types of occupation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해당 직종에 대한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며 
각 직종별 국가시험은 실제 직무상황에서 문제해
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현
재 지필시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택형 시험문항
은 이러한 문제해결능력보다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지식을 기억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지를 주로 평가하고 있어, 해당 직무의 실제성 또
는 현실성을 반영하는 시험(authentic test)이 되
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
다[1].

그동안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위
한 문항개발 시 해당 직종에서 흔하거나 또는 중

요한 사례(증례) 또는 직무 상황을 텍스트 형태로 
문항줄기에 제시하거나,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수
험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정구조화의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well-defined problem)를 제시하는 시험문항도 
현장에서의 문제(real world problem)와는 차이
가 있어, 실제 직무상황에서 수험자의 역량을 예
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극
복하고 보다 더 현실 세계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
하기 위해 미국의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NBME)는 2007년부터 컴퓨터 활용
시험(computer-based test)에 사례의 실제성
(authenticity)을 보강한 멀티미디어(multimedia) 
문항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1급 응
급구조사 직종에서 2014년부터 멀티미디어 시험
문항을 개발하여 3회의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 국가시험을 스마트기기 기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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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device Based Test로 이하 SBT로 약칭
함)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고 이후 2020
년부터는 타 보건의료직종의 국가시험에 적용할 
계획이다[2].

SBT 체제 구축과정은 2012년부터 국시원에서 
추진했던 유비쿼터스 기반 시험(ubiquitous 
based test)을 스마트기기로 변경하여 문제를 직
접 입력하는 방식의 SBT체제로 구체화하게 되었
다. SBT 체제는 오프라인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를 사용하지 않아 보안상 취약점이 없으며, 투입
되는 장비 규모가 축소되어 오류의 가능성이 낮
고, 시스템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시험실 개별단위로 장비관리가 가능하도
록 시스템을 모듈화하여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극
대화 하였으며 기존 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았던 
응시자 부인방지 기능, 기타 편의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2017년도에 1
급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처음 시행하였다. SBT 
시험체제는 동영상 구현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사례중심의 멀티미디어 시험문항을 개발하여 응
시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답안 재검토 문제나 정전 등 시험환경의 문
제 등을 안고 있는 computer-based test(CBT)
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적합한 방법
이다[3].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과에서 1998년 한국보
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약칭함)으로 
확대개편하여 현재까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주관하면서 지필시험(paper based test, PBT)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에 익숙한 응시생들에게 
SBT 체제로의 변화는 매우 큰 변화가 아닐 수 없
으며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특히 2017년부터 
SBT 체제를 1급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도입하
면서 관련 대학의 교수 및 교수협의회 등의 단체
에서는 시험변화에 근거가 되는 타당성 관련 연
구가 있었는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요구 

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안경사, 치위생사 등 보건의료계 교
육기관에서는 2015년부터 ‘실기시험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4-6]에 대한 국시원 위탁과제 진행
을 통해 대학과 현장에서 SBT에 대한 실효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원론적인 의문점을 제기하
게 되었고 간호사 국가시험은 미국의 컴퓨터화 
적용시험(computer aided test, 이하 CAT로 약
칭)체제와 비교연구[7] 등을 통하여 현재의 지필
시험에 대한 타당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
사 직종에서도 향후 국시의 CAT, SBT 체제에 
대한 연구[8, 9]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의 SBT의 국
가시험체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1급 응급구조사
는 물론 타 보건의료직종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
고 도입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한 보건의료직종별 멀티미디어 문항(multimedia 
assist test로 이하 MAT로 약칭함)개발 및 SBT 
체제에 대한 타당성 연구[10]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직종별 멀티미디어 문항 개
발 및 SBT 체제에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1급응급구조사
를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한다.

2. 연구 목적
1) 1급응급구조사를 포함한 7개 보건의료직종

의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 국시체제
에 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
가시험 체제 변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한다.

2) 7개 보건의료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멀티
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 모의시험 시행 
후 SBT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3) 모의시험 문항분석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시
험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SBT 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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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targets Domains Subfactors

Clinical specialists
/professors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Gender, age, major, field work experience, degree of 
utilization of ones’ major in their work, experience 
with SBT system.

Recognition of SBT 
based test with MAT 
items

Necessity and importance of SBT system
Necessity of development of MAT items, applicability 
of the SBT test with MAT items to health care 
occupational examination

Students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School years, gender, major, GPA of previous 
semester, experience with SBT system.

Recognition of paper 
based test(PBT) Interest, uneasiness, familiarity with paper-based test
Recognition of SBT 
based test with MAT 
items

Interest, uneasiness, familiarity with paper based test, 
recognition of interface

Table 1. Questionnaire items for evaluating the recognition of PBT and SBT system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SBT체제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시험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7개 보건의료분야 재학

생, 전국에 분포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및 직무
현장의 임상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결측
치가 많은 응답자를 제외한 1,2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는 각 직종별 전공교수로서 1급응급구
조사, 간호사, 안경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
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총 7개 직종별 각 30명씩 
총 210명이었으며, 임상전문가는 보건의료 현장
에서 근무하는 해당 직종의 면허·자격 소지자로 

7개 직종의 현장전문가와 의사직종을 추가하여 
총 573명을 편의표본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대학
의 7개 보건의료전공 재학생은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능력의 표준화를 위하여 무선표
집을 통해 각 학과별로 60∼70명의 시험에 응시
한 학생 총 4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전문가는 e-mail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재학생의 경우는 면대면 또는 e-mail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절차와 연구도구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교수 및 임상전문가용 설
문지와 모의고사를 시행한 재학생용 설문지로 구
성하였으며 설문지는 보건의료직종별 교수 3인에
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여 완성하였다. 
설문구성 및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재학생 대상으로는 지필평가(PBT)와 SBT 기
반평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하위내용으로 개
인 배경 변인, PBT에 대한 인식, SBT에 대한 인
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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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Research procedures Research contents

1
Survey about the SBT National 
Examination System by 
occupation and analysis

∙ Survey about SBT national examination system for 
related clinical specialists and analysis 

∙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experts with Delphi 
method

2

Survey and analysis after 
performing the simulation test 
with the SBT system including 
the multimedia video 
questionnaire for healthcare 
occupational students 

∙ Application of SBT-system including multimedia items.
∙ Survey and analysis after performing the simulation test 

with the SBT system including the multimedia video 
questionnaire for healthcare occupational students

∙ Finding grounds to introduce SBT system including the 
multimedia questionnaire and seeking a realization plan

3
Provision of a basis for the 
multimedia test items and the 
SBT national examination 
system by health care 
occupation

∙ Presentation of validity of the test introduction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on SBT national 
examination system by occupation

∙ Finding grounds to introduce SBT system including the 
multimedia questionnaire and seeking a realization plan

Table 2. Research contents according to procedures

교수와 임상전문가 대상으로는 이미 PBT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졸업생들이므로 개인배경과 새
로운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기반 평가에 
대한 인식을 변인으로 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
다. 연구절차와 연구내용은 <Table 2>와 같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인식조사에 대한 문
항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 를 산
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7개 
직종의 전문가(교수), 임상전문가, 재학생의 배경
변인별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 기반 평
가방식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으며, ANOVA 결과에 따라 사후검정
으로는 학과별 SBT 시험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
악하고자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7개 전공별 학생 대상 PBT와 SBT 모의
시험문항에 대한 난이도, 변별도 비교를 위해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
여 Cronbach’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문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 보건의료 전공학과 교수, 임상전

문가 대상 SBT기반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평가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3>과 같이 설문항목을 구성하였고 평가방
식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를 산출하였다.

재학생, 임상전문가, 교수대상 멀티미디어 문항
이 포함된 SBT 기반 평가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특
성 3문항, 스마트기기 관련 일반적 사항 7문항, 스
마트기기 친숙도 5문항, 스마트기기 기반 시험에 
대한 인식 8문항,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 8문항
으로 총 31문항이다. 또한 스마트기기 친숙도, 스
마트기기 기반 시험에 대한 인식, 멀티미디어 문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2(3)

12

Items number of items Cronbach’
General 
variables 
related to 

smart device

Experience with SBT system, the use of smart 
devices, frequency of use, range of use, the type 
of test for accurate evaluation of one’s ability, 
future direction of the national examination, 
appropriate proportion of MAT items.

7 -

Familiarity to 
Smart device ‘I am afraid to use smart devices’ and others 5 .943
Recognition of 
smart-based 
examination

‘Smart-based tests can achieve fair and accurate 
results.’ and others 8 .876

Effects of 
multimedia 

items

‘Multimedia (video) items can overcome 
limitations of paper-delivered tests due to its 
ability to express sense of realism in clinical field 
by utilizing photos, audio, and video.’ and others

8 .920

Table 3. Questionnaire items for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evaluation method with 
SBT system including multimedia items

항의 효과를 묻는 문항의 하위내용 변수값은 ‘전
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
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이
며, 각 하위영역별로 Cronbach’α는 스마트기기 
친숙도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943, 
SBT에 대한 인식도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 .876,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920이었다.

2. 교수 및 임상전문가 대상 설문조
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SBT 시험에 
대한 기본정보

PBT 방식과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 
기반 평가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하여 보건의료 7개 전공학과의 교수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교수 212명으로 이중 결
측치가 많은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210명을 대상
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SBT시험에 대한 기
본정보는 <Table 4>와 같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남자 57%, 여자 43%
였으며 전공학과는 7개 학과가 고르게 분포하였
으며 직급은 조교수 35%, 부교수 25%, 교수 
16%, 외래교수 24%였다.

스마트기기 시험 경험은 63%가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스마트기기는 주로 SNS 통신과 검색에 
이용하였고 스마트기기 사용일은 66%가 일주일
에 7일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SBT 국가시험에 대한 기본정보를 조사한 
결과, 교수들은 SBT 체제와 기존 PBT 간 시혐 
유형별 측정 효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46%가 SBT 시험체제의 측정효과가 높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앞으로의 국가시험체제의 방향에 대
한 문항에서도 63%가 SBT 체제의 필요성을 지지
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 문항을 SBT 시험에 도
입하는 경우, 멀티미디어 문항의 적정출제비율은 
5∼6%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분야 임상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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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al Variables
Professors Clinical specialists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19 56.7 206 36.0
Female 91 43.3 367 64.0

Major 
(occupation)

Nursing/Nurse 30 14.3 77 13.4
Optometry/Optician 30 14.8 80 14.0
Emergency medical 
service/First-ai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30 14.3 89 15.5

Radiology/Radiologist 29 14.3 81 14.1
Physical therapy/ 
Physical therapist 30 14.3 69 12.0
Clinical pathology/ 
Clinical pathologist 30 13.8 71 12.4
Dental hygiene/
Dental hygienist 31 14.3 101 17.6
Doctors - - 5 .9

Position/field 
experience

Assistant 
professor/1-2 years 73 34.8 195 34.0
Associate 
professor/3-5 years 53 25.2 114 19.9
Professors/6-8 years 33 15.7 92 16.1
Adjunct professor 
/Above 9 years 51 24.3 172 30.0

Table 4.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Basic information on SBT 
system of professors and clinical specialists

보건의료 현장에서 해당 직종의 면허 또는 자격
을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임상전
문가는 의사직종을 추가하여 총 573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36%, 여자는 64%였으며 전문직종
으로는 의사를 포함하여 8개 직종에서 고르게 참
여하였다. 현장경력은 1∼2년 34.%, 9년 이상 
30%, 3∼5년 19.9%, 5∼8년 16.1%의 순이었다.

스마트기기 시험 경험은 65%가 있었으며 스마
트기기 사용범위는 주로 SNS 통신과 검색시 이
용하였고 스마트기기 사용일은 88%가 7일 이상

이라고 응답하였다.
임상전문가들은 SBT와 기존 PBT의 시혐 유형

별 측정효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46%가 SBT와 PBT 간의 측정효과에 차이가 없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국가시험 시스템
의 방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40%에서 SBT 국가시
험체제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 
문항을 SBT에 도입하는 경우, 멀티미디어 문항의 
적정출제비율에 대하여 5∼6%가 적당하다고 응
답한 비율이 30%로 가장 많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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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in 
test using 
smart devices 
(tablet PC, 
etc.)

Yes. 133 63.3 374 65.3

No. 77 36.7 199 34.7
Present use of 
smart device 
(tablet PC, 
etc.)

Yes. 196 93.3 549 95.8
No. 14 6.7 24 4.2

Period of 
smart device 
use

0 day 6 2.9 12 2.1
1~2 days 9 4.3 12 2.1
3~4 days 19 9.0 20 3.5
5~6 days 37 17.6 32 5.6
7 days 139 66.2 497 86.7

Range of 
smart device 
use

SNS communication 94 44.8 313 54.6
Searching 80 38.1 168 29.3
Game 1 .5 27 4.7
Documents work 18 8.6 15 2.6
Applications 10 4.8 14 2.4
Etc. 7 3.3 36 6.3

Basic 
information 
on SBT 
system

Measurement 
Effects

SBT 97 46.2 179 31.2
Paper-based test 26 12.4 131 22.9
No difference. 87 41.4 263 45.9

Future 
direction of 
the national 
examination

SBT 132 62.9 230 40.1
Paper-based test 20 9.5 158 27.6
No difference. 58 27.6 185 32.3

Appropriate 
proportion of 
MAT items

1~2% 24 11.4 93 16.3
3~4% 22 10.5 95 16.6
5~6% 83 39.5 171 29.8
7~8% 30 14.3 65 11.3
Above 9% 51 24.3 149 26.0

Total 210 100.0 573 100.0

2) 교수 및 임상전문가들의 스마트기
기 친숙도

교수들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친숙도는 평균 
4.05∼4.13으로 높은 친숙도를 나타냈고,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긴장감을 거의 갖지 않았다.

임상전문가들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친숙도는 
평균 4.32∼4.46으로 나타나 교수들보다 높은 친

숙도를 나타냈고,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긴장
감을 거의 갖지 않았다<Table 5>.

교수들의 배경변인별 스마트기기 친숙도에 대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급에 따라서 스마
트기기 친숙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교수직
급은 조교수, 부교수, 외래교수에 비해 스마트기
기 친숙도가 낮았으나 사후분석결과는 특정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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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Items Min Max Professors Clinical 
specialists

M±SD M±SD
I am afraid to use smart devices. 1 5 4.07±0.93 4.39±0.85
I am not nervous when I see others talking about smart 
devices. 1 5 4.13±0.83 4.46±0.73
I do not avoid smart devices without reasons. 1 5 4.12±0.90 4.44±0.75
Smart devices do not make me uncomfortable. 1 5 4.05±0.88 4.42±0.75
I do not think it's very difficult to use a smart device. 1 5 4.07±0.87 4.32±0.80

Table 5. Smart device familiarity of professors and clinical specialists

Observational variables
Professors(N=210) Clinical 

specialists(N=573)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4.10±0.81 .241
( .810)

4.46±0.73 1.35
( .175)Female 4.07±0.78 4.38±0.64

Major (occupation)

Nursing/Nurse 4.14±0.72

2.01
( .065)

4.36±0.68

1.45
( .182)

Optometry/Optician 4.26±0.67 4.55±0.54
Emergency medical service /First-ai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3.74±1.09 4.27±0.95
Radiology/Radiologist 4.18±0.67 4.44±0.62
Physical therapy/Physical therapist 4.29±0.52 4.49±0.53
Clinical pathology/Clinical pathologist 3.87±0.98 4.43±0.63
Dental hygiene/Dental hygienist 4.14±0.70 4.36±0.61
/Doctors 4.16±0.52

Position / field 
experience

Assistant professor /1-2 years 4.13±0.71 2.98*
( .032)

4.41±0.75 1.72
( .160)Associate professor/3-5 years 4.14±0.70 4.44±0.64

Professors/ 6-8 years 3.72±1.01 4.40±0.60

Table 6. Differences in familiarity with smart devices by background variables of professors 
and clinical specialists

급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임상전문가들의 배경변인별 스마트기기 친숙

도에 대한 차이는 스마트기기 사용 시험경험이 
있는 집단이 스마트기기 친숙도가 유의하게 높았
다.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유무에 따라서도 친숙
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집단이 더 높은 친숙도를 보였다. 또한 스마트기
기 사용일이 일주일에 7일인 집단이 가장 높은 

친숙도를 보였다. 스마트기기 사용범위에 따라서
도 친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SNS통신
을 많이 하는 집단이 친숙도가 가장 높았다. 즉, 
스마트기기에 높은 친숙도를 보인 임상전문가들
은 스마트기기 사용 시험 경험이 있고, 현재 스마
트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7일 동안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며 주로 SNS 통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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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nct professor /Above 9 years 4.21±0.80 4.74±0.37
Experience in test 
using smart devices 
(tablet PC, etc.)

Yes. 4.07±0.83 -.348
( .728)

4.45±0.64 2.06*
( .039)No. 4.11±0.74 4.33±0.73

Present use of smart 
device (tablet PC, 
etc.)

Yes. 4.11±0.78 1.50
( .134)

4.43±0.65 3.91***
( .000)No. 3.78±0.95 3.89±0.97

Period of smart 
device use

0 day 3.90±0.70
1.79

( .132)

3.36±1.04
12.56***
( .000)

1~2 days 3.75±0.56 4.08±0.81
3~4 days 3.95±0.99 3.98±0.98
5~6 days 3.89±0.74 4.23±0.57
7 days 4.19±0.79 4.47±0.62

Range of smart 
device use

SNS communication 4.15±0.77

.734
( .599)

4.49±0.63

5.22***
( .000)

Searching 4.03±0.79 4.34±0.67
Game 5.00±0. 4.43±0.57
Documents work 3.91±0.69 4.04±1.03
Applications 4.18±1.16 4.44±0.57
Etc. 4.25±1.01 4.02±0.82

Question Items Min Max Professors Clinical 
specialists

M±SD M±SD
SBT can achieve fair and accurate results. 1 5 3.42±0.85 3.15±0.93
SBT induces motivation for testing. 1 5 3.02±0.92 2.65±0.97
SBT can reduce measurement errors in test situations. 1 5 3.39±0.97 3.25±0.98
SBT can shorten the time required for test. 1 5 3.67±0.96 3.54±0.97
SBT can contribute to cost savings for test in the long term. 1 5 3.78±0.91 3.68±0.93
SBT can prevent cheating that occurs during the test. 1 5 3.22±1.07 2.89±1.08
SBT allow subjects to understand the problem more easily and 
accurately. 1 5 3.25±0.94 2.97±0.97
SBT can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formation leakage on 
contents of the test item because there is no need to print, 
transport and store the paper test materials.

1 5 3.32±1.13 3.01±1.11

Table 7. Perception of SBT by professors and clinical specialists

3) 교수 및 임상전문가들의 스마트기
기 기반 시험에 대한 인식

교수들의 SBT에 대한 인식은 ‘장기적으로 시
험시행의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3.78)’에 가

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임상전문가들의 
SBT에 대한 인식에서도 ‘장기적으로 시험시행에 
따르는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3.68)’에 응답
하였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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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al variables
Professors(N=210) Clinical 

specialists(N=573)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89±0.81 -.241
( .810)

3.23±0.71 2.46*
( .014)Female 3.92±0.78 3.08±0.65

Major (occupation)

Nursing/Nurse 3.11±0.75

3.36**
( .003)

3.13±0.68 5.59***
( .000)

(Optician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Dental 
hygienist< 

clinical 
pathologist)

Optometry/Opticians 3.32±0.64 2.94±0.71
Emergency medical services 3.66±0.71 3.06±0.76
Radiology/Radiologist 3.68±0.64 3.29±0.64
Physical therapy/Physical 
therapist 3.41±0.75 3.20±0.51
Clinical pathology/Clinical 
pathologist 3.37±0.74 3.47±0.66
Dental hygiene/Dental hygienist 3.11±0.57 2.96±0.59
/Doctors 3.32±0.83

Position / field 
experience

Assistant professor/1-2 years 3.40±0.67
2.01

( .114)

3.11±0.75
1.85

( .136)
Associate professor/3-5 years 3.19±0.80 3.11±0.62
Professors/ 6-8 years 3.54±0.70 3.29±0.63
Adjunct professor/Above 9 
years 3.44±0.65 3.32±0.91

Experience in test 
using smart devices 
(tablet PC, etc.)

Yes. 3.92±0.83 .348
( .728)

3.18±0.68 2.31*
( .021)No. 3.88±0.74 3.05±0.67

Present use of smart 
device (tablet PC, etc.)

Yes. 3.88±0.78 -1.50
( .134)

3.15±0.67 1.75
( .081)No. 2.21±0.95 2.90±0.72

Period of smart 
device use

0 day 3.52±0.68
1.57

( .183)

3.09±0.65
1.45

( .214)
1~2 days 3.37±0.81 3.01±0.41
3~4 days 3.34±0.63 3.02±0.85
5~6 days 3.63±0.81 3.39±0.67
7 days 3.31±0.68 3.13±0.67

Range of smart 
device use

SNS communication 3.42±0.77

1.05
( .388)

3.12±0.72

1.51
( .182)

Searching 3.26±0.69 3.20±0.56
Game 4.25±0. 3.13±0.61
Documents work 3.54±0.49 2.99±0.66
Applications 3.51±0.71 3.43±0.74
Etc. 3.46±0.55 2.96±0.76

Table 8.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BT by background variables of professors and 
clinical specialists

교수들의 배경변인별 SBT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과에 따라서 인식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방사선학과 교수들
이 가장 높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안경
광학과,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순이었으나 사후

분석결과에는 특정한 학과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Table 8>.

임상전문가들의 배경변인별 SBT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으며 스마트기기 사
용 시험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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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in Max Professors Clinical 
specialists

M±SD M±SD
Multimedia (video) items can overcome limitations of 
paper-based tests due to its ability to express sense of 
realism in clinical field by utilizing photos, audio, and video.’ 
and others.

1 5 4.01±0.85 3.87±0.89

Multimedia (video) items are job-oriented clinical case-based 
items using various media, which enables to evaluate 
applicant'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more accurately.

1 5 3.86±0.81 3.74±0.85

Multimedia (video) items are helpful in the process of 
working in the clinical field after graduation. 1 5 3.77±0.81 3.60±0.95
Multimedia items can evaluate the performances in a variety 
of convenient ways, which used to involve difficulties to 
conduct.

1 5 3.78±0.76 3.67±0.84

Multimedia items can measure capabilities that were not 
possible to measure with paper-based tests. 1 5 3.80±0.86 3.64±0.89
Multimedia items enable subjects to understand the questions 
more easily and accurately 1 5 3.58±0.92 3.54±0.91
Multimedia items can arouse subject’s interest in the test 1 5 3.58±0.92 3.53±0.98
Multimedia items can evaluate whether the contents related 
to experiment and practice are acknowledged. 1 5 3.76±0.81 3.58±0.89

Table 9. perception of effects of multimedia questionnaire items of professors and clinical 
specialists

단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직종에 따른 SBT시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결과, 임상병리사, 의사, 방사선사, 물리치료
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치위생사, 안경사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SBT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어서 집단 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직종은 임상병리사와 안경사, 응급구조사, 치
위생사였다<Table 8>.

4) 교수 및 임상전문가들의 멀티미디
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 관련 전공학과 교수들의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멀티
미디어 문항은 사진, 오디오, 동영상 등을 활용하
여 임상현장의 실제상황을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필시험의 한계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4.01)’는 문항에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
으며 이 문항은 임상전문가 대상 설문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 점수(3.87)를 나타내어 두 집단 
모두 멀티미디어 문항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임상현장에 대한 현장적응력을 국가시험을 통하
여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9>.

교수들의 배경변인별 멀티미디어 문항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직급에 따
라서 멀티미디어 문항 효과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에 비해 남자가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직급별로는 조교수는 부교수와 외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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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al variables
Professors(N=210) Clinical 

specialists(N=573)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48±0.74 2.35*

( .020)
3.74±0.74

Female 3.25±0.65 3.58±0.66

Major(occupation)

Nursing /Nurse 3.58±0.62

1.88
( .084)

3.65±0.64

4.71***
( .000)

(Physical 
therapist 
<Clinical 

pathologist)

Optometry/Opticians 3.95±0.64 3.46±0.78
Emergency medical services 3.90±0.61 3.61±0.83
Radiology/Radiologist 3.88±0.75 3.80±0.65
Physical therapy/Physical 
therapist 3.76±0.80 3.76±0.58
Clinical pathology/Clinical 
pathologist 3.50±0.71 3.85±0.61
Dental hygiene /Dental hygienist 3.75±0.50 3.42±0.58
Doctors 4.12±0.94

Position/field 
experience

Assistant professor /1-2 years 3.85±0.53
2.86

( .038)

3.57±0.74
2.17

( .090)
Associate professor/3-5 years 3.56±0.83 3.59±0.72
Professors/6-8 years 3.93±0.51 3.68±0.58
Adjunct professor /above 9 
years 3.73±0.74 3.74±067

3
Experience with SBT 
system

Yes. 3.42±0.730 1.01
( .311)

3.68±0.67 1.93
( .054)No. 3.31±0.676 3.56±0.72

Present use of smart 
device 

Yes. 3.37±0.71 -.592
( .555)

3.66±0.68 2.86*
( .004)No. 3.49±0.75 3.25±0.88

Period of smart 
device use

0 day 3.81±0.57
2.37

( .053)

3.38±0.87
.890

( .469)
1~2 days 3.59±0.90 3.56±0.52
3~4 days 3.36±0.79 3.46±0.82
5~6 days 3.90±0.75 3.71±0.59
7 days 3.79±0.61 3.65±0.69

Range of smart 
device use

SNS communication 3.82±0.65

.569
( .724)

3.63±0.70

2.01
( .075)

Searching 3.69±0.68 3.68±0.63
Game 4.50±0.00 3.67±0.69
Documents work 3.73±0.58 3.30±0.76
Applications 3.73±1.02 4.00±0.64
Etc. 3.85±0.80 3.47±0.81

Table 10.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effects of multimedia questionnaire items by 
background variables of professors and clinical specialists

수에 비해 멀티미디어 문항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분석결과에는 특정
한 그룹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0>.

임상전문가들의 배경변인별 멀티미디어 문항
의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에 
비해 남자가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를 더 긍정

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유무에 
따라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마트기기를 사용
하는 집단이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직
업에 따라서는 의사 직종이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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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items Number 
of items Cronbach'

Basic informations 9 -

Perceptions of 
overall SBT

The most accurate method to measure testee’s ability 1
-Future direction of the national examination system 1

Appropriate proportion of MAT items in national 
examination 1

Convenience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SBT 16 .910
Advantages of SBT Comparing to PBT 7 .899Comparing to CBT 4

Perceptions of SBT 8 .924
Effects of multimedia questionnaire items 8 .911

Impression after conducting a SBT Open questions

Table 11. Questionnaire items on perceptions of SBT with multimedia items for student 
subjects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 안경사, 치위생사 순으로 멀티미디어 문
항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
어서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한 직종은 임상병
리사와 물리치료사였다<Table 10>.

3.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모의시
험 결과 분석

1) 재학생 대상 SBT 국가시험 체제에 
대한 학과별 인식조사 연구

7개 보건의료직종별 재학생을 대상으로 멀티
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 기반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SBT 기반 시험체제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시험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을 조사하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간호학과 
69명, 안경광학과 60명, 응급구조학과 50명, 방사
선학과 60명, 물리치료학과 60명, 임상병리학과 
72명, 치위생학과 65명으로 총 436명의 3∼4학년 
학생이 각 전공별 SBT 모의시험에 응시하였다. 
모의시험문제는 멀티미디어 문항을 5%를 포함한 

전공별 100문항을 개발하여 같은 문제를 스마트
기기 기반 시험과 지필시험으로 2회에 걸쳐 실시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스마
트기기 기반 시험 전반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과 스마트기기 기반 시험 수행과정 상의 편리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의 장점, SBT 기반 시
험에 대한 인식,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하
여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7개 보건의료관련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 기반 시험에 대
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SBT 
기반 시험 수행의 편리성을 묻는 16문항의 
Cronbach’α=.910 이었으며 종이시험과 비교한 
SBT의 장점을 묻는 7문항의 Cronbach’α=.899,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과 비교하여 SBT의 장점에 
대한 4문항은 Cronbach’α=.923이었다. 또한 
SBT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8문항으로 
Cronbach’α=.924,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를 묻
는 문항은 8문항으로 Cronbach’α는 .911로 설문
조사 측정도구의 전체적인 신뢰도는 .899∼ .924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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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모의시험에 참여하고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남자 128명(29.4%), 여자 308명(70.6%)으로 여
자가 더 많았으며 학과별로는 간호학과 69명
(15.8%),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각각 60명(13.8%), 응급구조학과 50명(11.5%), 
임상병리학과 72명(16.5%), 치위생학과 65명
(14.9%)이였다. 학년은 3학년 92명(21.1%), 4학
년 344명(78.9%)이었으며 학생들의 성적분포는 
직전학기 학점평균 2.1∼3.5가 234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6∼4.0가 153명
(35.1%), 4.1∼4.5가 43명(9.9%), 2.0미만 6명
(1.4%)의 순이었다.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
사결과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은 370명(84.9%)이 
경험이 있었으며,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은 
278명(63.8%)이 경험이 없었다. 즉, 대부분의 학
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 경험은 있지만 스
마트 기기를 이용한 시험 경험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425명(97.4%)이 스마트기기를 사용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스마트기기 사용기간
은 408명(93.6%)이 7일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
하였고 스마트기기의 주 사용 용도로 SNS 통신
이 307명(70.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SBT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에
서는 가장 정확하게 수험자의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유형으로 SBT와 PBT가 차이가 없다는 응답
이 189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BT 156명(35.8%), PBT 91명(20.9%) 순이었다. 
또한 앞으로 국가시험체제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
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SBT가 183명
(42.0%), ‘차이없음’이 138명(31.7%), PBT가 115
명(26.4%) 순이었다. 국시문항 중 멀티미디어 문
항의 적정출제비율을 묻는 문항에서는 1∼2%가 
122명(28.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

4%가 106명(24.3%), 5∼6%가 104명(23.9%), 
9% 이상이 71명(16.3%), 7∼8%가 33명(7.6%) 
순이었다<Table 12>.

(2) 실력 측정의 정확도 및 국시평가시스템 
방향에 대한 학과별 인식 차이

학과별로 응시자들의 실력 측정의 정확도에 대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증 
결과, ‘차이없음’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학과는 간호
학과 39명(56.5%), 안경광학과 22명(36.7%), 
방사선학과 26명(43.3%), 치위생학과 36명
(55.4%)이었다. SBT가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학과는 응급구조학
과 31명(62.0%), 물리치료학과 31명(51.7%), 
임상병리학과 32명(44.4%)으로 응답하여 간호
학과,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의 경
우는 SBT와 PBT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학
생이 많았으며 SBT가 응시자의 실력을 더 정확
하게 측정한다고 인식한 학과는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였다<Table 13>.

향후 국가시험 평가시스템의 방향에 대한 학과
별 인식의 차이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간호학과의 경우, ‘PBT’와 ‘상관없음’에 각
각 25명(36.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PBT’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학과는 안경광학과 24
명(40.0%), 치위생학과 25명(38.5%)이었으며 
‘SBT’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학과는 응급구조학과 
35명(70.0%), 방사선학과 27명(45.0%), 물리치
료학과 39명(65.0%), 임상병리학과 31명
(43.1%)이었다. 즉, ‘상관없음’에 가장 많이 응답
한 학과는 간호학과이며, ‘PBT’에 가장 많이 응
답한 학과는 안경광학과, 치위생학과, SBT가 미
래 국시평가 시스템의 방향이라고 인식한 학과는 
응급구조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
리학과였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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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al variables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Gender Male 128 29.4
Female 308 70.6

Majors

Nursing 69 15.8
Optometry 60 13.8
Emergency medical services 50 11.5
Radiologic science 60 13.8
Physical therapy 60 13.8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72 16.5
Dental hygiene 65 14.9

School years Grade 3 92 21.1
Grade 4 344 78.9

GPA of previous semester
Below 2.0 6 1.4
 2.1~3.5 234 53.7
 3.6~4.0 153 35.1
 4.1~4.5 43 9.9

Experience with CBT Yes. 370 84.9
No. 66 15.1

Experience with SBT Yes. 158 36.2
No. 278 63.8

Present use of smart device Yes. 425 97.4
No. 11 2.6

Period of smart device use
0 day 8 1.8
1~2 days 3 .7
3~4 days 4 .9
5~6 days 13 3.0
7 days 408 93.6

Main purpose of smart device use

SNS communication 307 70.4
Searching 75 17.2
Game 19 4.4
Documents work 8 1.8
Applications 1 .2
Etc. 26 6.0

Perceptions of 
overall SBT

The most accurate 
method to measure 
testee’s ability

SBT 156 35.8
PBT 91 20.9
No difference. 189 43.3

Future direction of the 
national examination 
system

SBT 183 42.0
PBT 115 26.4
No difference. 138 31.7

Appropriate proportion 
of MAT items in 
national examination

1-2% 122 28.0
3-4% 106 24.3
5-6% 104 23.9
7-8% 33 7.6
more than 9% 71 16.3

Table 1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 subjects (N=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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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Department Items
Accuracy in ability 

measurement
Future direction of 

the national 
examination system

frequency
(%) (p)

frequency
(%) 

(p)

Nursing (69 persons)
SBT 12(17.4)

53.22***
(.000)

19(27.5)

54.85***
(.000)

PBT 18(26.1) 25(36.2)
No difference. 39(56.5) 25(36.2)

Optometry (60 persons)
SBT 20(33.3) 16(26.7)
PBT 18(30.0) 24(40.0)
No difference. 22(36.7) 20(33.3)

Emergency medical services 
(50 persons)

SBT 31(62.0) 35(70.0)
PBT 3(6.0) 4(8.0)
No difference. 16(32.0) 11(22.0)

Radiologic Science (60 persons)
SBT 20(33.3) 27(45.0)
PBT 14(23.3) 13(21.7)
No difference. 26(43.3) 20(33.3)

Physical therapy (60 persons)
SBT 31(51.7) 39(65.0)
PBT 5(8.3%) 8(13.3)
No difference. 24(40.0) 13(21.7)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72 persons)

SBT 32(44.4) 31(43.1)
PBT 14(19.4) 16(22.2)
No difference. 26(36.1) 25(34.7)

Dental hygiene (65 persons)
SBT 10(15.4) 16(24.6)
PBT 19(29.2) 25(38.5)
No difference. 36(55.4) 24(36.0)

Table 13.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accuracy in ability measurement and future direction 
of the national examination systems    (N=436)

(3) MAT문항의 적정출제비율에 대한 학과
별 인식 차이

MAT문항의 적정출제비율에 학과별 인식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간호학
과는 1∼2%에 34명(49.3%)로 가장 많이 응답하
였고, 안경광학과는 1∼2%에 20명(33.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응급구조학과는 9% 이상
에 24명(48.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방
사선학과는 1∼2%에 18명(30.0%)으로 가장 많
이 응답하였다. 물리치료학과는 5∼6%에 16명
(26.7%), 임상병리학과는 3∼4%와 5∼6%에 22
명(30.6%)으로 동일하게 응답하였고, 치위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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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Department Items frequency(%) (p)

Nursing (69 persons)

1-2% 34(49.3)

97.30***
(.000)

3-4% 9(13.0)
5-6% 15(21.7)
7-8% 4(5.8)

above 9% 7(10.1)

Optometry (60 persons)

1-2% 20(33.3)
3-4% 16(26.7)
5-6% 17(28.3)
7-8% 6(10.0)

above 9% 1(1.7)

Emergency medical services 
(50 persons)

1-2% 2(4.0)
3-4% 9(18.0)
5-6% 11(22.0)
7-8% 4(8.0)

above 9% 24(48.0)

Radiologic science
(60 persons)

1-2% 18(30.0)
3-4% 12(20.0)
5-6% 11(18.3)
7-8% 3(5.0)

above 9% 16(26.7)

Physical therapy (60 persons)

1-2% 9(15.0)
3-4% 14(23.3)
5-6% 16(26.7)
7-8% 8(13.3)

above 9% 13(21.7)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72 persons)

1-2% 20(27.8)
3-4% 22(30.6)
5-6% 22(30.6)
7-8% 3(4.2)

above 9% 5(6.9)

Dental hygiene (65 persons)

1-2% 19(29.2)
3-4% 24(36.9)
5-6% 12(18.5)
7-8% 5(7.7)

above 9% 5(7.7)

Table 14.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appropriate proportion of MAT items in national 
examination    (N=436)

과는 3∼4%에 24명(36.9%)으로 가장 많이 응답
하여 MAT문항의 적정출제비율로 응급구조학과
가 9%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임상

병리학과와 물리치료학과가 5∼6%, 치위생학과
가 3∼4%,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는 
1∼2%의 비율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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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department N
Convenience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SBT
Perceptions of effects of 
multimedia questionnaire

M±SD F
(p) Scheffé’s M±SD F

(p) Scheffé’s
Nursing, 1 69 3.97±0.76

2.46*
(.023)

1<5
2<3
2<5
3>6
4<5
6<5

3.82±0.81

6.53***
(.000)

1>2
1<3

2<3,4,5,6,7
3>1,4,6,7

Optometry, 2 60 3.89±0.71 3.41±0.88
Emergency Medical 
Services, 3 50 4.18±0.46 4.25±0.59
Radiologic science, 4 60 3.96±0.46 3.83±0.67
Physical therapy, 5 60 4.19±0.55 4.01±0.68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6 72 3.90±0.77 3.89±0.76
Dental hygiene, 7 65 4.09±0.50 3.88±0.66
Total 436 4.02±0.60 3.87±0.72

Table 15. Perceptions of convenience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SBT and perceptions 
of effects of multimedia questionnaire   (N=436)

14>.
(4) SBT 시행과정의 편리성 및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학과별 인식 차이
SBT 시행과정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4.02(.60)였으며 학과별로 
SBT 시행의 편리성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물리치
료학과가 평균(표준편차) 4.19(.550)로 편리성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응급구
조학과 4.18(.460), 치위생학과 4.09(.500), 간호
학과 3.97(.760), 방사선학과 3.96(.460), 임상병
리학과 3.90(.770), 안경광학과 3.89(.710) 순으
로 SBT 시행과정이 편리하다고 인식하였다
<Table 15>.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
체 평균(표준편차)은 3.87(.71)로 높았다. 또한 
학과별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
시한 결과, 응급구조학과가 평균(표준편차) 
4.25(.587)로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

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 
4.01(.680), 임상병리학과 3.89(.760), 치위생학
과 3.88(.660), 방사선학과 3.83(.670) 간호학과 
3.82(.810), 안경광학과 3.41(.880)의 순이었다
<Table 15>.

(5) 지필시험 및 컴퓨터기반 시험과 비교한 
SBT의 장점에 대한 학과별 인식 차이

지필시험(PBT)과 비교한 SBT의 장점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3.79(.78)이었으며 
보건의료 직종별 PBT와 비교한 SBT의 장점에 대
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응급구조학과가 평균(표준편차) 4.09(.700)
로 지필시험과 비교한 SBT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
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안경광
학과 순이었다<Table 16>. 

컴퓨터 기반시험(CBT)과 비교한 SBT의 장점
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4.07(.76)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BT와 비교한 SBT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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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department N
Advantages of SBT comparing 

to PBT
Advantages of SBT comparing 

to CBT
M±SD F

(p) Scheffé’s M±SD F
(p) Scheffé’s

Nursing, 1 69 3.72±0.86

3.96**
(.001)

1<3,5
2<3,5

3>4,6,7
5>6,7

4.02±0.86

2.93**
(.008)

1<3
2<3,4,5
3>6,7
5>6

Optometry, 2 60 3.56±0.88 3.86±0.88
Emergency medical 
services, 3 50 4.09±0.70 4.36±0.66
Radiologic science, 4 60 3.79±0.73 4.14±0.69
Physical therapy, 5 60 4.06±0.76 4.22±0.71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6 72 3.60±0.88 3.92±0.84
Dental hygiene, 7 65 3.76±0.70 4.03±0.71
Total 436 3.79±0.79 4.07±0.7

Table 16. Perceptions of advantages of SBT comparing to PBT and CBT (N=436)

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응급구조학과가 평균(표준편차) 
4.36(.660)으로 CBT와 비교한 SBT의 장점에 대
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
과, 안경광학과 순이었다<Table 16>.

(6) SBT 모의시험에 대한 전반적 의견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 모의시험 참여 

후 전반적으로 느낀점이나 개선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험에 대해 느낀점과 불만사항, 개선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Table 17>.

SBT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SBT 시험의 편리
함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시험 진
행이 수월하고, 답안마킹이 편리했으며 시험에 
사용된 기기가 편리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긍정적 의견의 81.5%를 차지했다. 그 
외에 ‘실기평가에 긍정적이다’. ‘시험문제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종이낭비를 줄일 수 있
다’, ‘사진이 잘 보여서 문제풀기가 쉬었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반면, 13명의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가장 높은 부정적 의견은 ‘이유없이 싫다’는 의견
이 7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눈의 피로와 집중이 
안된다’는 의견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블릿
을 바닥에 놓고 보는 상황에서 화면의 반사현상
이 응시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를 부정적인 
의견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소수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개선점도 찾아야 할 것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 가장 많은 의견은 메모
기능의 개선이었다. 스마트탭과 이어폰만 제공되
고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방식보다 더 원활한 기
능을 요구했다. 터치펜 기능을 도입할 경우 메모
나 계산기능까지 보완되므로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 중 오류발생에 대한 불
안감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육현장에서 연습기
회를 제공하거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강
화하여 이러한 평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자막을 활용하는 것도 동영상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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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Detailed comments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Positive points

1 Convenient 22 81.5
2 Good for practical evaluation. 1 3.7
3 Helpful to understand the contents. 2 7.40
4 Good to not wasting of paper 1 3.7
5 Helpful to solve the problems due to the 

well visible pictures 1 3.7
Subtotal 27 100.0

Negative points

1 Eye fatigues and difficult to concentrate 3 23.0
2 Not familiar 2 15.4
3 Time pressure 1 7.7
4 Do not prefer for no reason 7 53.9

Subtotal 13 100.0

Detailed comments for 
improvements of positive 
comment 

1 Sufficient explanation needed (with prior 
consent) 9 7.40

2 Need to improve note functions 35 28.8
3 Underline function needed 5 4.09
4 Touch-pen needed 20 16.5
5 Space for handwriting needed 5 4.09
6 Inconvenient for calculation problem 5 4.09
7 Enhanced security needed 5 4.09
8 Anxiety about systemic errors 5 4.09
9 Resolve for light reflection needed 8 6.55
10 Pencil-use needed 2 1.64
11 Improvement in resolution of screen 7 5.73
12 Noise generation with sound raising 1 0.82
13 Cracked image with enlargement 5 4.09
14 Name of the subject is required at the top 

of the problem 1 0.82
15 Need to present about two problems on 

one screen 1 0.82
16 Difficult to review 1 0.82
17 Touch recognition is not good 3 2.45
18 Save function required 2 1.64
19 Language settings keep changing 1 0.82
20 Backward function required 1 0.82

Subtotal 122 100.0
Total 162 100.0

Table 17. Comment on positive, negative and improvements on SBT-based National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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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department

PBT SBT
degree of
difficulty

discriminant 
index reliability difficulty

degree
discriminant 

index reliability
M±SD M±SD Cronbach’α M±SD M±SD Cronbach’α

Nursing 0.84±1.83 1.02±0.58 .810 0.59±1.72 1.03±0.60 .823
Physical 
therapy 2.79±4.08 0.92±0.20 .702 0.32±1.59 0.99±0.44 .792
Radiologic 
science -0.84±0.69 0.99±0.29 .873 -2.37±3.69 1.10±0.34 .916
Optometry 0.62±1.77 0.98±0.35 .790 0.71±2.60 0.95±0.31 .695
Emergency 
medical 
services

-0.32±2.13 1.10±0.33 .889 -.922±3.28 0.97±0.27 .744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0.70±1.14 0.969±0.33 .865 0.44±1.31 0.95±0.29 .807

Dental hygiene -0.81±2.04 0.94±0.24 .724 -.828±2.07 0.94±0.27 .722

Table 18. The Degree of difficulty and discriminant index of the Sham examination by 
department

성을 보완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또한 
오답체크기능의 보완,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
능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시험 안내 단계에서만 
제공되는 화면의 밝기와 음량 조정 시 잡음의 개
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은 앞으로 기기와 시험
환경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요구사항
들을 반영하여 더 나은 시험환경 제공을 위해 노
력해야 할 것이다. 

2) 지필시험(PBT)과 SBT 문항 비교
분석

모의시험은 7개 학과의 3, 4학년으로 각 학과
별로 약 60명∼70명씩 총 436명을 선정하여 시행
하였다. 전공별 60명의 수험자 중에서 무선표집
을 통해 A, B 두 집단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여 직
종별로 100문항씩 PBT와 SBT 모의시험을 2회 
실시하였다. 100문항씩 같은 문항을 1차 평가에
서는 A집단이 PBT로, B집단이 SBT기반 시험을 

치르고, 2차 평가에서는 반대로 B집단이 SBT기
반 시험을 치르고, A집단이 PBT를 치르는 형태
로 모의시험을 설계하여 시행하였으며 문항 배점
은 1문항 당 1점으로 총 100문항의 100점 만점으
로 평가하였다. 

7개 전공별 PBT와 SBT 문항에 대한 난이도와 
변별도 분석결과는 <Table 18>과 같다. 

간호사 모의시험의 난이도는 PBT .839, SBT 
.592로 문항난이도 범위에서 모두 ‘어렵다’에 해
당하여 간호사 시험의 PBT와 SBT의 문항난이도
는 시험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문항변별도
는 PBT 1.02, SBT 1.03으로 문항변별도 범위에서 
모두 ‘적절하다’에 해당하므로 문항변별도는 시험
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물리치료사 시험문항의 난이도는 PBT 2.79로 
문항난이도 범위에서 ‘매우 어렵다’에 해당하고, 
SBT .318로 문항난이도 범위에서 ‘중간이다’에 해
당하므로 물리치료사 시험의 PBT와 SBT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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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는 시험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문
항변별도의 경우, PBT .920, SBT .985로 문항 변
별도 범위에서 모두 ‘적절하다’에 해당하므로 물
리치료사 시험문항의 문항변별도는 시험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방사선사 시험문항의 난이도는 PBT -.841로 
‘매우 쉽다’에 해당하고, SBT -2.37로 문항난이도 
범위에서 ‘쉽다’에 해당하므로 방사선사 시험의 
문항난이도는 시험유형에 따라 모두 ‘쉽다’의 범
위에 해당하므로 시험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
며 문항변별도의 경우, PBT .990, SBT 1.10으로 
문항변별도 범위에서 모두 ‘적절하다’에 해당하므
로 방사선사 시험의 문항변별도는 시험유형에 따
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안경사 시험문항의 난이도는 PBT .621, SBT시
험 .714로 모두 ‘어렵다’에 해당하므로 안경사 시
험의 PBT와 SBT의 문항난이도는 시험유형에 따
라 다르지 않았으며 문항변별도는 PBT .979, 
SBT .951로 문항변별도 범위에서 모두 ‘적절하다’
에 해당하므로 안경사 시험의 문항변별도는 시험
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않았다. 

1급 응급구조사 시험문항의 난이도는 PBT 
-.319, SBT -.922로 모두 ‘쉽다’에 해당하므로 문
항 난이도는 시험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며 
문항변별도의 경우, PBT 1.10, SBT .970으로 문
항변별도 범위에서 모두 ‘적절하다’에 해당하므로 
1급응급구조사 시험의 문항변별도는 시험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임상병리사 시험문항의 난이도는 PBT .700, 
SBT .435로 모두 ‘어렵다’에 해당하므로 문항난이
도는 시험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며 문항변별
도는 PBT .969, SBT .948로 문항변별도 범위에서 
모두 ‘적절하다’에 해당하므로 임상병리사 시험의 
문항변별도는 시험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치위생사 시험문항의 난이도는 PBT -.813, 
SBT -.828로 모두 ‘쉽다’에 해당하므로 치위생사 

시험의 문항난이도는 시험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문항변별도는 PBT .936, SBT 
.943으로 문항변별도 범위에서 모두 ‘적절하다’에 
해당하므로 치위생사 시험의 문항변별도는 시험
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PBT와 
SBT 간 동일한 기준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시험유형별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
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항난이도에서 간호
사, 물리치료사, 1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치
위생사 시험에서는 SBT에 비해 PBT의 난이도가 
더 높았다. 또한 문항변별도에 있어서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직종은 PBT에 
비해 SBT시험의 변별도가 더 높았다<Table 18>.

Ⅳ. 고  찰
본 연구는 보건의료국가시험의 지필평가

(PBT) 방식과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 기
반 평가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
행하였으며 보건의료 전공학과의 교수들과 재학
생 및 보건의료 현장에서 해당 직종의 면허나 자
격소지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전문가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교수 210명, 임상전문가 
573명, 모의시험에 응시한 재학생 436명이었으며 
총 1,219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응급구조사 직종은 2014년 국시원의 응급구조
사 시험위원회에서 1급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컴퓨터화시험 도입을 결정하고 1급응급구조사 국
가시험 컴퓨터화시험도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
여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험시행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1급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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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 시험체제로의 중·장기 추진 계획안을 수립
하였으며 계획안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의 모의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최초로 2017년 
SBT체제의 국가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향 후 
타 보건의료 직종 확대 실시를 앞두고 7개 직종
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문항을 포함한 SBT기반 
시험에 대한 타당성 연구는 의의가 크다.

연구 결과 보건의료 관련 전공학과 교수들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친숙도에서 평균 4.05∼4.13
으로 높은 친숙도를 나타냈고, 직급에 따라 교수
들은 조교수, 부교수, 외래교수에 비해 스마트기
기 에 대한 친숙도가 낮았으며 임상전문가들도 
평균 4.32∼4.46으로 스마트 기기에 대한 긴장도
를 거의 갖지 않았다.

보건의료 관련 전공학과 교수들의 스마트기기 
기반 시험(SBT)에 대한 인식은 ‘장기적으로 시험
시행의 경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3.78점)’에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스마트기기 기반 시
험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시험실시의 경비절감
이었으며 이는 임상전문가들도 같은 인식(3.68)
을 보였다.

보건의료 관련 전공학과 교수들의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는 ‘멀티미디어 문항
은 사진, 오디오,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임상현장
의 실제상황을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필시험의 한계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4.01)’에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 문항은 임상전
문가 대상 설문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점수
(3.87)를 나타내어 두 집단 모두 멀티미디어 문항
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국가시험을 통하여 임
상현장에 대한 현장적응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국시원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
국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모의시
험 결과를 분석한 선행연구[9]에서 멀티미디어 
문항이 지필문항보다 추론이나 해석, 판단,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하기에 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멀티미디어 문항의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 관련 전공학과 교수들의 스마트기기 
기반 시험에 대한 인식은 방사선학과, 응급구조
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안경광학과,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순으로 긍정적 인식을 나
타냈고, 임상전문가들의 스마트기기 기반 시험에 
대한 인식에서는 SBT에 대한 유경험자가, 여성보
다 남성이 유의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고 
직종별로는 임상병리사, 의사, 방사선사, 물리치
료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치위생사, 안경사 순으
로 유의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보건의료 관련 전공학과 교수들의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
였으며 직급에 따라 조교수는 부교수에 비해 멀
티미디어 문항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임
상전문가들의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
식 차이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멀티미디어 문항
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스마트기
기를 사용하는 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멀티미디어 
문항 효과를 인식하였다. 직종별로는 의사 직종
이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
리치료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안경사, 치위생사 
순이었다. 특히,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어서 직종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한 
집단은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였다. 

교수들의 SBT 기반 시험체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의 6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는데 특히, 멀티미디어 문항이 임
상이나 실습 역량평가에 긍정적이고, 다양한 영
역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실무위주의 학
교교육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멀티미디어 문항의 적정출제비율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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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상전문가들은 SBT 기반 시험체제의 도입 필

요성에 40%가 지지하였고 멀티미디어 문항의 적
정출제비율은 5∼6%가 30%로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전공 학생들은 학과별 100개 문항의 
모의시험을 지필시험과 멀티미디어 문항 3-5%가 
포함된 SBT방식의 모의시험에 응시한 후 국가시
험 체제에 대한 직종별 인식조사 설문에 응답하
였다. 분석결과 학과별 학생들은 미래 국시평가
시스템 방향에 대한 인식에서, ‘상관없음’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학과는 간호학과이며, ‘지필시험’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학과는 안경광학과, 치위생학
과였으며, SBT가 미래 국시평가시스템의 방향으
로 인식하고 있는 학과는 응급구조학과, 방사선
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의 순이었으며 
이는 학과 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 특히 국시원 주관 하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3회의 모의시험을 시행
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SBT 체제를 미래 국
가시험 방식으로 가장 높게 인식(70.0%)하고 있
었다. 

학과별로 멀티미디어 문항의 적정출제비율에 
대한 인식에는 매우 유의하 차이가 있었는데
(p=.000), 응급구조학과의 경우가 9%로 가장 높
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임상병리학과와 물리치
료학과 5-6%, 치위생학과 3-4%, 간호학과, 안
경광학과, 방사선학과 1-2%의 순이었다.

SBT 시행과정의 편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은 학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23)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
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안경광학과 순으
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은 4.02로 
편리성에 대하여 높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2016년 9월 전국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시원에서 SBT 모의시험 시행 후 실
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시험 응시자 

1,205명 중 설문 응답자 1,1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 시험문제 해결과정의 편리성과 관
련된 문항의 평균점수가 4.23으로 SBT의 편리성
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였다[9].

학생들의 지필시험과 비교한 SBT의 장점에 대
한 학과별 인식은 응급구조학과가 4.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
위생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안경광학과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2016년 9월 전국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을 대상으
로 국시원에서 SBT 모의시험 시행 후 실시한 설
문조사 결과에서도 평균점수가 4.26으로 지필시
험에 비해 SBT 방식에 대한 장점을 높게 인식하
였다[9].

학과별 학생들의 컴퓨터기반 시험(이하 CBT)
과 비교하여 SBT의 장점에 대한 인식은 학과 간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는데, 응급구조학과
가 CBT에 비해 SBT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4.36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 방사
선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안
경광학과 순이었다. 이는 2016년 9월에 전국 응
급구조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SBT 모의
시험 후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의 
평균점수 4.13와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컴퓨터기
반 시험과 비교하여 SBT 시험에 대한 장점을 높
게 인식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9].

학과별 학생들의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
한 인식은 학과간 매우 유의한 차이(p=.000)를 
보였는데 응급구조학과가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
과에 대한 인식이 4.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
학과,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순이었다. 이는 2016
년 9월에 전국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SBT 모의시험 후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9]에서도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
에 대한 평균점수가 4.31로 멀티미디어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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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멀티미디어 문항의 효과에 대한 
다른 연구는 태권도 지식검사에서 지필시험보다 
멀티미디어형 검사정보매체를 활용했을 때 더 높
은 정답률 및 평균점수를 얻었다고 보고하였으며
[11] 멀티미디어형 시험 문항의 공정성과 안정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12]도 있다.

학생들은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SBT 모의
시험 참여 후 전반적으로 느낀 점이나 개선사항
을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총 162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대부분 
긍정의견과 함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결
과는 149명인 9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고, 긍정의견 81.5%의 내용은 주로 시험 진행, 
답안 마킹, 시험기기 등이 편리했다는 내용이었
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의견은 13명(8.0%)으로 
소수였으나 내용으로는 ‘이유 없이 싫다’ 7명, ‘눈
의 피로와 집중이 안 된다’는 의견이 3명 등이었
다. 또한 긍정적 의견과 함께 개선사항으로 122
건이 있었으며 가장 많은 개선사항으로 메모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모의시험에 참여한 436명의 7개 학과 학생들
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100문항씩 같은 문항을 
PBT와 SBT로 각각 시행한 이후 문항반응이론에 
의거하여 문항을 비교분석한 결과 개발된 문항에 
대한 난이도와 변별도는 PBT와 SBT시험 간 동일
한 기준구간에 해당하여 시험유형별 문항난이도
와 문항변별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문항에 대
한 신뢰도는 난이도와 변별도 모두 두 시험유형 
전체에서 Cronbach’α =.702∼.889로 비교적 높
았다. 그러나 학과별로 문항난이도가 SBT시험에 
비해 PBT가 더 높게 나타난 직종은 간호사, 물리
치료사, 1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시험으로 학생들은 SBT에 비교적 PBT보다 쉽게 
반응하여 현재와 같은 PBT의 국가시험을 SBT 
체제로 변화하여도 문항반응의 차이는 거의 미미

하다고 할 수 있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 직종은 2017년 12월 초 

SBT 국시체제로 국가시험을 최초로 시행하였는
데 멀티미디어 5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230개 문
항을 국시 전용으로 개발된 스마트 패드기기에 
입력하여 SBT를 시행하였다. 시험결과를 분석한 
국시원 자료[13]에 의하면 합격률은 이론시험에 
1,775명이 응시하여 1,554명이 합격하여 91.0%의 
합격률을 보였고 실기시험과 합하여 전체적인 합
격률은 88.1%였다. 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필시험으로 시행한 4년간 평균합격률 84.5%보
다 3.6% 높은 결과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
듯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PBT에 비해 SBT에 
쉽게 반응하였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의료직종의 멀티미디어 문항을 

포함한 SBT 국가시험 체제의 대한 타당성에 관
한 연구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9개
월간 수행하였으며 현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스마트기기 기반 시험(SBT)체제로 시행하는 것
을 국시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
건의료직종별 SBT 국가시험 체제의 타당성에 대
한 근거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SBT 국시체제에 관하여 보건
계 학과교수, 재학생 및 임상전문가 대부분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의시험을 통해 지필시험이나 SBT 방식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현재의 지필시험에서 향후 SBT 체제 변화에 대
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해당 직종에 대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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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각 직종별 국가시험은 실제 직무상황에서 문제해
결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지필시험은 문
제해결능력보다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지식
을 기억하거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주로 평가하고 
있어, 해당 직무의 실제성 또는 현실성을 반영하
는 시험(authentic test)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SBT 방식의 국가시험 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문항개발이 필요하다. 

SBT 체제에서 구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문
항은 현장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지필시험의 한계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교육에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어내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
기시험을 자료 제시형으로 평가하고 있는 임상병
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직종에서는 별도의 
실기시험을 멀티미디어 시험문항으로 대체하여 
평가단계를 단일화시키면서도 각 직종에서 요구
하는 임상현장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SBT
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
시할 수 있었으며 향후 SBT 체제의 도입을 위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스마트 기기의 기능
개선과 관련한 선행연구[14, 15]에서 지적한 대
로 스마트기기의 특징인 모바일 컴퓨팅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을 보다 편리하게 향상시켜야 함과 동시에 스마
트 기기의 기술적 측면에서 앞으로 시험문항 탑
재 등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스마트 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
영할 필요가 있다. 태블릿 PC형태의 스마트 기기
는 아직 일부 사람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아 낯설
어 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마트 기기 활용능력과 

자심감과 같은 요인이 시험수행에 간섭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기능 개
선과 기능 요인에 따른 성취도에 차이가 나타나
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멀티미디
어 문항개발을 위한 연구를 통해 멀티미디어형 
문항의 정보전달성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문
자표현에 따른 정보전달의 난해성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타당성 높은 멀티미디어 문항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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